Most ingested foreign bodies pass through the gastrointestinal tract uneventfully within 1 week of ingestion, and so gastrointestinal tract perforation is rare, occurring in less than 1% of patients. The occurrence of a pancreas penetration secondary to foreign-body perforation is even rarer. Here we report two cases of foreign-body penetration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extending into the pancreas and retroperitoneum. The findings of these cases serve to remind all clinicians that the diagnosis of a foreign-body perforation should always be kept in mind in a patient with abdominal symptoms, and physicians should endeavor to determine the history of ingestion and be aware of foreign bodies in CT scans. ( Korean J Med 2012;82:718-723) 서 론 이물을 섭취하게 되면 80-90%에서 별다른 증상이나 위장 관의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1주 이내에 별다른 문제없이 위 장관을 통과하게 된다[1]. 증상은 폐색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며, 위장관의 천공이나 관통은 1% 이 내에서 발생하는 드문 일이다[2]. 섭취하는 이물의 종류는 서구와 아시아 지역의 차이가 있으나 소아에서는 동전, 안전 핀 등이 가장 많고, 성인에서는 생선이나 동물의 뼈, 음식물 덩어리가 많다[3,4]. 이물의 위험성은 이물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[3,5]. 장천공이 발생하면 복막염, 복강내 농양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는데, 드물게 다른 장기까지 침범하여 농양을 형성하기도 한다[1]. 저자들은 이물이 위장관을 관통하여 췌장까지 침범하였 으나 농양이 발생하기 전 조기진단으로 이물을 제거한 1예 와 침범성 췌장암으로 의심되었으나 이물에 의한 췌장 농양
. In the first case, a small ulcerative lesion with edematous mucosa on the prepyrolic area of the antrum was seen. 
